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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CC에서의 승선 실습은 제가 항해사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중동–한국 항로를 오가며 수행한 항해계획 보조, 선위 예측, 항로 감시, 레이더·AIS·ECDIS 비교 분석, 기관실·갑판과의 교신 같은 기본 절차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선박 전체의 안전을 지탱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혼잡 해역이나 시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보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며 브리지 팀의 판단을 지원한 경험은 항해사가 갖춰야 할 태도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겨준 과정이었습니다. 적·양하 준비 과정 또한 제게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갑판 팀과 소통하며 밸브 라인업을 재확인하고, 선박 Draft 변화와 Stability를 관찰하면서 업무 간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절차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는 모든 업무를 “확인–재확인–보고”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심의 태도는 안전 최우선 문화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선원들과 근무하며 매끄럽고 실무적인 소통방식 또한 습득하였습니다. 언어·배경·업무 스타일이 모두 다르지만, 명확한 전달과 짧고 정확한 보고 방식이야말로 혼선을 줄이고 협업을 매끄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실습 동안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브리지 명령 전달, 기관실과의 교신, 선내 안전 점검 보고 등은 긴 문장보다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이 더 중요했고, 저는 이를 빠르게 익히며 실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왔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업무에 필요한 소통과 보고는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실전 중심의 소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업에서도 저는 실습 경험을 기준으로 지식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항해계획, 충돌 예방, 해상 교통법규, 기상 분석 등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에서 실제 사례와 연결하며 스스로 기준을 정립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거 없이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해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험을 예측하고 절차로 방지하는 능력임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걸러내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브리지의 항법 정보, 기관실의 운전 상태, 갑판의 작업 상황이 각각 어떤 위험 요인과 연결되는지를 관찰하며 전체 운항의 균형을 읽는 감각을 통해 선내 여러 부서의 위험을 미리 조율하고 안전하게 이어주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또한 저는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작은 절차라도 빠뜨리지 않는 습관을 실습에서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나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록하며 스스로 기준을 정립해가는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방 중심의 운항 문화’를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승선으로 저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항해사가 되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넘어 상황을 예측하고, 선내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뢰 기반 운영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동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관으로 성장하여 후배들에게 올바르고 정당한 승선 문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을 잃지 않는 태도로 귀사가 맡길 책임을 제대로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